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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그 학문적 발전에 따라 간호의 대상자인 인간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었고, 여성건강에 대한

개념도 여성의 신체·정신·사회·문화·영적인 측면등을 고려한 여성의 역할, 인식, 경험, 신념등 가

족과 사회내에서 여성건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즉 여성건강의 초점이 단

순한 출산 기능과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전반적인 경험과 불편함(dis - ease)에 대해 관심

으 두며 과거의 산부인과적 관심 외에 성차별 문화와 이데올로기로 고통받고 억압받는 여성의 사회적·

심리적 문제도 포함하게 된 것이다(김은실, 1996; 박영숙, 1994; 양순옥, 1992; 이경혜외, 1995;최의순,

1996; 하영수.1994).

다가오는 21세기 과학의 발달과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은 그 역할과 지위의 변화등으로 일반적인 신

체적 건강문제 외에 사회적 건강문제에 노출되게 되는데 특히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최근의 성폭력과

같은 성과 관련된 문제는 그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으로 여성건강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간협신

보a , 1996; 간협신보b , 1996; 간협신보c, 1996; 조선일보, 1996; 중앙일보a , 1996; 중앙일보b , 1996; 중

앙일보c, 1996).

이러한 여성건강문제 해결을 위하여 간호계는 종래의 의학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학적 관점에

서 여성건강문제를 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여성인 간호사는 여성들

의 건강이슈가 여성들이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은 더 큰 사회적 이슈들과 맞물

려 있다는 것을 알고 여성의 건강관련 문제외에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여성건강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간호계에서도 이미 1994년 20여년 동안 모자 간호학회로 있던 분야별 학회가 여성건강간호학회로 단

독 활동하게 되면서 여성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여성건강의 개념 설정 및 문화나 사

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문제를 지닌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이경혜 외, 1995; 장준복과 탁영란, 1996; 최의순 외, 1996).

우리나라에서 성에 대한 논의는 1984년 발족된 한국 여성학회를 중심으로 그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

하였고 최근들어 점차 간호학자와 여성학자를 중심으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구

수경, 1993; 김소야자, 1986; 김선영, 1989; 김진선, 1995; 남정현, 1990; 박성숙, 1990; 신성자, 1993; 심

영희, 1989; 이광자, 1990; 이명선, 1989l 이혜경과 김용자, 1995; 정아영, 1991; 최의순 외, 1996; 황금

주, 1987;F ogel & W oods , 1995).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나 범주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지만 성희롱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여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며, 성희롱에 대해서 여성들이 별 문제 의식 없이 순응하

게 되는 경우 성희롱의 빈도가 더 늘어나며, 성희롱을 미화해서 인식하는 것은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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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확산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나영숙, 1994; 장필화 외,

1994; 조경아 조혜순, 1991; 한국여성민우회1994)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급증하는 성과 관련

된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성건강관리에 직접적인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잇는 우리의 간호가 여성의 신체적 건강관련

문제외에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문제에 관해 폭 넓은 관심을 갖고 여성문제를 다룰수 있어야 하기에는

본 연구는 최근에 시대적으로 크게 문제화 되고 있는 성폭력과 관련된 성희롱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희롱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하여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개념과 대

응양식, 그리고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여성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여성건강의 사회적 문제를 지닌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챗째, 여대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주관성(의견이나 태도)을 유형화 한다.

둘째, 성희롱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고 기술한다.

셋째, 성희롱과 관련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Ⅱ . 이론적 배경

1 . 성희롱의 개념과 유 형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나 범주에 대한 인식이 아직 일반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우리사회에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S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들어 성희롱 혹은 성적 성가심, 성적 모욕 등으로 성희롱이라는

개념은 표현되기 시작하였다(나영숙, 1994; 심영희, 1980; 신성자, 1993).

성희롱(sexual harassm ent )이 미국에서 명명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경부터 여성운동단체

나 여성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사용되었으며, 각 나라마다 그표현에 있어 다소 차이(네덜란드;

unw anted intim acy , 이탈리아; sexual m olest ation , 프랑스; sexual blackm ail)가 있다(ILO, 1992;

Living stone, 1982).

Mackinnon (179)는 성희롱이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원치 않는 강요된 성적 요구라고

하였으며, F riedm an (1992)은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관계에서 바라지 않는 성적인 접근이 일

어나게 되는 행위로 보았다. 즉 성희롱이란 지장내에서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하

지 않는 성적 접근을 받는 것과 성차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나영순, 1994; 우영근.1994).

성희롱은 말 그대로 성적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으로 단지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관심 표명이 아닌 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때 성희롱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성희롱은 그 피해자가 어떻게 인

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성희롱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기에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희생자 관점에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공미혜, 1993; 조정아와 조혜

순, 1991; 장필화 외 1994).

우리나라의 경우 성희롱에 대한 정의에 앞서 當該行爲가 우선 성적인 성질이 있는지의 여부, 상대방

의 의사에 反하는 성적인 언행으로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주는 행위인지, 當該行爲와 근로관

계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근로관계와는 인과관계가 없어도 當該行爲가 심각할 정도로 의도적

이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성희롱의 법적 기준이 있다. 즉, 성희롱이란 성과 관련된 當該行爲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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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에 또는 불쾌한 근로환경을 만들기에 충분히 의미있는 경우를 말하며 우리

나라에서 제시된 성희롱 개념은 대체로 미국과 일본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나영숙, 1994).

성희롱이 지니는 학자간의 공통적 의미와 범위를 보면(장필자 외, 1994),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직장

에서 일어나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의 부과로 규정하며, 성희롱의 형태는 고용조건형(성적 행위에 대

한 고용여부가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한 개인의 고용에 대한 대가나 조건인 경우)과 노동환경형

(성적 행위가 개인의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위협적·적대적·공격적인 업무환경을 형성할 의도를 띠

었거나 아니면 그 행위로 인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으로 구분된다. 성희롱의 범위는 단지

응시하는 행위에서부터 강간까지의 행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성별로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비웃는 행위 혹은 위협적이거나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들도 포함한다. 성희롱의 피해자 전형은 없으

며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여성이며 같은 피해를 경험한다 해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취약한 상황에 저

할 가능성이 높고, 성희롱은 일상생활의 장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희롱이 가장 문제

가 되는 장은 직장내이다. 성희롱의 판단은 피해자 관점을 기초로하며 여성의 독특한 경험을 고려한 합

리적 판단을 근거로 하며 이러한 성희롱은 개인의 성적행위를 통해 나타나지만 이는 사회구조적인 성별

불평등이라는 권력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성희롱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신성자(1993)는 성희롱의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사 주도형

과 동료 주도형으로 나누고 고용상의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동료 주도형의 경우는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의 유형만이 나타나고 상사주도형에 비해서 신체적인 행위에 있어서 그 범위가 협소하여 주로 가벼

운 터치정도라 하였다.

장필화 등(1994)은 성희롱을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와 성별에 기반 한 행위의 부과로 보고 성희롱의

유형을 성적 행위와 성별에 기반 한 행위로 나누었다. 성적 행위와 관련된 성희롱의 유형은 시각적(불쾌

한 응시·음란한 시선·성적인 제스츄어 등), 언어적(성적인 언급·암시·농담 등), 육체적(건드리기·

접촉·포옹·애무·추행·강간 등), 음란물의 전시나 낙서, 성적 봉사의 요구(과잉 서비스나 애교·술

자리에서의 서비스 요구 등)이며, 성별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공미혜(1994)는 성희롱의 유형을 시각적·언어적·신체적으로 분류하고 비 언어적 행위의 성희롱은

그것을 묵인했을 때 그 정도가 심한 성희롱의 다른 유형으로 전이되고 육체적인 행위의 경우 그 정도가

가벼운 신체적 접촉에서부터 육체적 추행·강제적 성행위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하였다.

그외 T angri, Burt , John son (1982)은 성희롱에 대해서 생물학적·조직적·사회문화적 모델의 세가

지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생물학적 모델은 인간관계에서 이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조직적인 모델은 지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서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사회문화적 모델은 성희롱의 발생원인을 여성과 남성의 차별화된 원

력으로 보는 것 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희롱은 성적인 접근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기초한 차별의

전반적인 것을 말하거나 강제에 의해서 가해지는 행위라 말할 수 있으며, 성희롱의 범주는 비언어적인

것에서부터 언어적·육체적 행위에까지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 성희롱에 대한 대응 양식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자 개인이 어떠한 대응양식을 취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성희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경우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저항으로는 대응양식을 취하

기보다는 순응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공동대책 위원회,

1994).

성희롱의 피해자들 중 60%가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피하는 형태를 나타냄으로(T angri,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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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 stone, 1982) 대부분의 피해자인 여성의 대응양식은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숙하지 못한

여자에게 강간에 일어나고 정숙하지 못한 여자이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하게 된다는 잘못된 통념으로 여

성들이 성희롱을 당하게 된다는 잘못된 통념으로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하게 된다는 잘못된 통념으로 여

성들이 성희롱을 경험하게 될 때 가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문제, 자신의 행동

때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김선영 1989).

성희롱에 대한 미화된 인식은 성희롱으로 인한 고통을 잠시는 잊을 수 있으나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

하는데는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자기체면을 통해서 성희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것에 대

한 문제 의식은 점점 희박해 질 것이고 나아가서 소송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양식을 취하는 피해자는 극

히 드물게 된다는 것이다(공미혜, 1993; 나영숙, 1994).

성희롱에 대해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대응양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에 근거한 성분

리 교육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성희롱에 대해 어떤 고정된 상태에서 항상 순응만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

항만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구수경, 1993; 김선영, 1989; 조정아와 조혜순, 1991; 장필화 외, 1994).

한편 여성들이 직장내에서 처한 조건이 남성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어떤 식으로든 상사와의 마찰은 피하는 것이 원만한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직장내에서 상사에 의한 성희롱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권력자에 대한 저항은 불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

에 순응한다는 것이다(구수경, 1993; 공미혜, 1993; 김선영, 1989; 나영숙, 1994; 조정아와 조혜순, 1991;

장필화 외, 1994). 즉, 가해자 중심·권력자 중심·남성 중심의 입장에서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성

희롱은 참아야 하는 일로 여성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소송의 대응양식을 취하는 사례도 소수

이고 직장내의 위계구조에 전면적으로 대응양식을 취하기 보다는 저항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

을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을 취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과 같은 적극적인 절차를 여성들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여성들 개개인에게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구조적이

고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나영숙, 1994).

외국의 경우 여성단체들이 성희롱의 문제에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전국여성조직(T he Nat ional

Organization of W om en )은 성적 희롱에 대한 법률상의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희롱에 관

한 사건만을 다루는 운동 단체인 성적강요반대동맹(Alliance Again st Sexual Coercion )은 성적 희롱

에 관한 법률상담 및 기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에 관련한 소책자나 영화도 제젝하고 있다고

한다(조정아와 조혜순, 1991).

이상 기준의 문헌들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성희롱이란 말 그대로 성적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장필

화 외, 1994)을 의미하며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받거나 성차별적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성희롱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개인만의 문제로 그것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성희롱

을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에

대해 왜 여성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하게 되는지의 요인들을 밝혀냈고, 여성들이 좀더 적극적인 대

응양식을 취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개인적인 조건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

되며 나아가서 성희롱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적이고 사회구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 연구방법

문헌고찰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성희롱이란 개념은 상황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여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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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갖는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상당히 차익 있을 뿐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되고 해

석도리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주관성을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 구조에 따른 각 유형별 특성 이해가 가능하고 외부로부터 설명 하는 방

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해 하는 접근 방법으로 연구자의 가정이 아니라 행위자의 관점에서부터 시

작된다(김흥규, 1992).

따라서 인간경험을 규명키 위한 대상자의 주관성을 고려한 연구방법인 Q방법은 여대생들이 지닌 성

희롱에 대한 태도 유형을 규명하기에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생각되며 이에 Q방법론적 접근에 의하여 시

도하였다.

1 . Q - 표본의 표집 방법 (Q - s am plin g m et h o d )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의 여성학 담당교수 및 성상담 경험자·성에 관한 강의를 수강해 온 여대생

등을 대상으로 중립적이고 심층적인 면접을 통하여 진술내용을 회수하였다. 중립적이고 심층적인 면담

을 위해 사용한 내용들은 성희롱의 의미, 성희롱을 받아 본 경우 성희롱의 형태 와 이에 대한 느낌과

대응양식, 성희롱을 받거나 하게 되는 이유,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이었다. 회수된 자료는 문

항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반복적인 구독과 검토를 통하여 Q- 표본산정을 위한 190개의 진술문

을 추출하였다. 그외 성희롱과 관련된 전문서적이나 문헌연구·신문·잡지 등을 통해 추출한 20개의

진술문을 합쳐 총 210개의 Q-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Q- 표본의 선정은 비구조화된 방법을 통하여 준비된 Q- 모집단을 놓고 주제별로 혹은 진술문을 유목

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번 반복해 읽으면서 분류하였으며 분류결과 34개의 진술문을 선택하였다.

이 과정이 끝난 뒤 Q- 방법론에 관한 이해와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동료교수와 성에 관한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께 분류결과를 의뢰하여 서로 의견교환한 후 재조정하여 최종적으로 34개의 표본

을 선정하였다(표1참조).

< 표1> Q- 진술문(34개)

1.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성희롱은 더 빈번하다.
2. 성희롱이란 이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의 표현이다.
3. 성희롱의 가해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인 경우가 많다.
4. 가벼운 언어적 성적 표현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된다.
5. 성희롱을 받는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6. 성희롱 피해자들은 법적인 문제로 이를 표현화하여야 한다.
7.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연약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8. 남성들은 여성을 인격체 이전에 성상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
9. 성희롱의 대두는 그만큼의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10. 성희롱은 당당한 자기 주장과 언변으로 대처해야 한다.
11. 직장내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행위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12. 여성들은 남성을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3. 원만한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위헤서는 성희롱에 저항하는 것보다는 순응해야 한다.
14. 성희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5. 성희롱은 여성들만의 문제이고 성차별의 한 형태라 본다.
16. 성희롱은 개인의 노력이나 변화를 통해서 해결가능하다.
17. 권력이 있는 성희롱의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8. 성희롱의 가해자는 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자이다.
19. 성희롱을 자연스럽게 받아 넘길 줄 아는 여성이 능력있는 여성이다.
20. 성의 개방은 성희롱을 조장시키는 것 같다.
21.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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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희롱 피해자들은 자산의 피해 사실을 제 3자에게 말하기를 꺼려한다.
23. 정숙하지 못한 여성이 성희롱을 받게 되는 것 같다.
24. 성희롱에 대한 법적 소송은 피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25. 남성의 성희롱을 하는 것은 강한 성적 충동으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이다.
26. 여성답다는 것은 연장자나 남성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다.
27. 성희롱의 예방을 위해서는 남성의 의식 및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28. 여성들은 성희롱 경험에 대해 자책과 은폐를 하는 편이다.
29. 지나치 자기노출은 성희롱의 원인이 된다.
30. 성희롱에 있어서 사회구조상 여성은 늘 피해자이다.
31. 남성의 무절제한 성적 충동이 성희롱의 원인이다.
32. 성희롱문제의 출현은 여권신장을 의미한다

33. 성희롱을 받는 이유는 여성개인 스스로의 문제라 생각한다.
34. 성희롱에 대해 무시하거나 피하는 편이다.

2 . P - 표본 의 표집방법 (P - s am plin g m eth o d )

Q방법론은 개인간의 차이 (interindividual difference)보다는 개인내의 중요성의 차이

(intraindiv idual differ 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기 때문에 P - 표본(P - sample)의 수에 있어서는 아

무런 제한을 받지 않기에(김홍규, 1992),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P - 표본(P - sample)의 수

는 48명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 일반 여대생 특히 약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현재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무직 여성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생활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직장생활도 겸하

고 있는 자를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3 . Q - 표본 분류과 정 (Q - s ort in g ) 및 방법

Q- 표본 분류과정(Q- sorting )의 절차는 Q- 표본(Q- sample)을 먼저 읽은 후 긍정·중립·부정으로

크게 세 무더기로 가른 다음 긍정진술문(부정진술문)중에서 가장 긍정(부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바

깥에서부터(+5, - 5)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케 하여 중립부분(0)에서 마무리하게 하였다. Q- 표본 분류과

정은 끝난 직후에는 양극에 위치한 적극 찬성과 적극 반대에 분류한 진술문 하나 하나에 대한 선택 이

유를 면담을 통해 조사하여 응답 내용을 여백의 종이에 기록해 두었다.

그 밖에도 P - 표본들의 일반적 사항은 성희롱에 관련된 변수를 고려하여 인구학적 속성 중 연령·전

공학자·형제유무·종교유무·직업경험유무 등을 응답토록 하였다.

4 . 자료처리 및 분석방 법

P - 표본으로 표집된 48명에 대한 자료수집이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로 자료화일(dat a file )

로 입력시킨 후 코딩은 배열카드등에 기록된 진술 항목 번호를 확인해 가면서 가장 반대하는 경우에 1

점으로 시작하여 중립인 경우 5점, 가장 찬성하는 경우에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 하였다.

한편 자료의 분석은 P C의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P - 요인 분석은 주인자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 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Ⅳ . 연구결과

1 . 성희롱에 관한 주관 성 구조

성희롱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의견 및 태도를 조사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졌다. 이들 4개의

유형은 요인분석인 주인자 분석방법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서 4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의 62.9%를 설명

하고 있다. 각각의 유형별 설명력은 제 1유형이 41.2%, 제 2유형이 8.4%, 제 3유형이 7.3% , 제 4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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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로 제 1유형은 41.2%의 설명력을 가지므로 성희롱에 대한 주관성의 구조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다. 각 유형간의 유사성 정도를 나타내는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서로 독립적인 특

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표2, 3참조).

< 표2> 유형별 Eig en v alu e와 변량

유 형 type 1 type 2 type 3 type 4
Eigenv alues 8.2324 1.6828 1.4634 1.1988
V arian ce .4116 .0841 .0732 .0699
Cum ulat iv e .4116 .4958 .5689 .6289

< 표3> 유형별간의 상관관계

유 형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1 1.000
type 2 .372 1.000
type 3 .612 .264 1.000
type 3 .438 .428 .356 1.000

연구대상자의 구성(표4 참조)은 제 1유형 19명, 제 2유형 6명, 제 3유형 10명, 제 4유형 13명으로 구

성되었으며, 각 유형내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prototype)혹

은 이상적(ideal)인 사람으로 유형을 대표한다(Stephen son , 1982).

< 표4> P표본의 유형별 인자가중치 (F act or w eight )

T YP E 1 T YPE 2 T YPE 3 T YP E 4
(N =19) (N =6) (N =10) (N =13)

2F 22 1.0430 10F 21 .6880 1F 22 .6416 5F 21 .9708
6F 23 .8538 15F 21 .8020 3F 26 .6989 11F 22 1.1238
7F 24 .8819 32F 26 .4855 4F 23 .9569 12F 22 1.4059
8F 25 .5459 33F 28 1.1593 9F 23 .7084 13F 26 1.0739
17F 22 .9676 37F 23 .7410 14F 23 .7071 16F 22 1.1872
18F 25 1.3604 44F 25 .8009 19F 23 .7601 24F 22 1.0879
21F 25 1.0819 20F 22 1.1252 25F 22 1.0686
22F 23 1.5383 29F 24 .7489 28F 22 1.2855
23F 20 .6026 31F 26 .4858 30F 26 .4655
26F 22 .9098 46F 22 1.3465 35F 24 .9379
27F 23 .9800 36F 23 .7418
34F 24 .7557 42F 21 1.1507
28F 24 .7193 43F 25 1.0937
29F 24 .3711
40F 22 .6473
41F 25 .8980
45F 22 .8954
47F 22 1.3414
48F 21 1.4755

2 . 성희롱에 대한 유형 별 분석

성희롱에 대한 각 유형의 결과해석은 각 유형에 대한 34개의 진술문 중 강한 긍정을 보이는 항목(표

준점수> +1)과 강한 부정을 보이는 항목(표준점수< - 1)을 중심으로 해석하였고, 각 유형의 특성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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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밝혀 내기 위해 개별 진술 항목에 대한 특정 유형의 표준점수와 개별진술항목에 대한 다른 유형

의 표준점수와 개별진술항목에 대한 다른 유형의 차이점수(differ ence)가 두드러진 항목을 등을 중심으

로 해석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인자가중치가 1.00이상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유형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

(Stephen son , 1982), 본 연구자도 각 유형의 전형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Q- sort ing 당시 관찰 및 면담

한 내용인 그들이 제공한 양극단의 의견들을 근거로 각 유형의 특성을 해석하였다.

1)제 1유형(개해자 책임형)

성희롱에 대한 제 1유형은 가해자 책임형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성희롱의 가해자는 여성에 비래 남

성인 경우로 보고 주로 성희롱의 원인을 가해자에게 두는 가해자 비난형이라 할 수 있겠다.

강한 긍정적 동의와 강한 부정적 동의의 진술 항목을 통해 제 1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5참조), 성희롱의 가해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인 경우가 많으며 남녀의 성차별에서 성희롱이 발생하

기에 성희롱의 예방을 위해서는 남성의 의식 및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니고 잇다. 즉, 성

희롱을 받는 경우는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정숙하지 못한 여성이 성희롱을 받기보다는 권한이나 지

위가 대응하지 못한 사이에서 성희롱이 더 빈번하다고 보며 남성들은 여성을 인격체 이전에 성 상대로

보는 경향이 많아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표5> 제 1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 술 항 목

표준점수

(z - score)
3. 성희롱의 가해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인 경우가 많다. 1.48

27. 성희롱의 예방을 위해서는 남성의 의식 및 사고의 전환

이 필요하다.
1.48

21.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

를 분명히 밝힌다.
1.40

4. 가벼운 언어적 성적 표현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자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된다.
1.36

8. 남성들은 여성을 인격체 이전에 성 상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
1.13

1.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성희롱은 더

빈번하다.
1.06

10. 성희롱은 당당한 자기 주장과 언변으로 대처해야한다. 1.05
17. 권력이 있는 성희롱의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01

23. 정숙하지 못한 여성이 주로 성희롱을 받게 되는 것 같다. - 1.03
26. 여성답다는 것은 연장자나 남성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다.
- 1.17

15. 성희롱은 여성들만의 문제이고 성차별의 한 형태라 본다. - 1.27
24. 성희롱에 대한 법적 소송은 피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

는 방법이다.
- 1.30

19. 성희롱을 자연스럽게 받아 넘길 줄 아는 여성이 능력있

는 여성이다.
- 1.30

33. 성희롱을 받는 이유는 여성개인 스스로의 문제라 생각한

다.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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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만한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성희롱에 저항

하는 것보다 순응해야 한다.
- 2.10

다른 모든 유형에 비해 성희롱을 받는 경우는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기 보다는 가해에게 있으며, 가

해자인 남성의 의식 및 사고의 전환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 는 데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

어 성희롱의 책임을 남성 즉, 가해자에게 두고 있다.

한편 유형 1에 속한 연구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48명 중 19명으로 가장 많은 연구 대상자가 이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 그 특성을 좀더 연구 대상자가 이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 그 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

해하기 위하여 제 1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22번, 48번, 18번, 47번, 21번, 2번의 대상자)을 중심으

로 Q- sorting 당시 관찰 및 면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2번 대상자는 23세 일어일문학을 전공하는 자로 2녀중 막내로서 자랐으며 평소 성격은 직선적이며

맘에 안들면 톡 쏘아버리는 편이라 하였다. 성희롱은 남자를 중시하며 여자를 우습게 보고 멸시하는 풍

조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어릴 때부터 남녀의 차이(여자만 순결을 강조하는)를 두는 교육때문이라고 하

였다. 성희롱은 가해자인 남성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무리 정숙한 여자더라도 성희롱

을 받는 것을 보면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남성들의 사고방식이나 성교육의 잘못 때문이다 라

는 견해를 지니면서 남녀의 차이를 두고 있는 가부장적 제도나 남성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남성의 의식

및 사고가 성희롱을 부축인다고 하였다.

48번의 대상자는 의상학을 전공하는 21세로 1남 2녀 중 막내이며, 고등학교 때 버스 안에서 뒤에 서

있는 사람을 통애 육체적 성희롱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한다. 항상 남성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떠올

리는 것 같으며 성희롱은 여성을 무시하는 남성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련된다고 보고 잇다. 따라서 성희

롱 문제와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18번의 여대생은 일어일문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1남 2녀 중 막내로서 금융업계의 사무직으로 직장생

활도 겸하고 있는 대상자이다. 직장에서 성희롱의 경험은 신체적인 언급(다리가 예쁘다, 엉덩이가 크다

등)으로 받아본 적이 있는데 가벼운 경우에는 말로서 대처하는 편이라 하였다. 여성들은 성희롱을 당해

도 수치심 때문에 그 경험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릴적부터 받아온 남녀의 차이를 둔 교

육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남녀의 차이를 나타내는 사회구조 때문에 성희롱 문제는 은폐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법을 위해서는 남근사상·남성우월주위를 배제한 올바른 성교육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7번의 건강관리학을 전공하는 22세 여대생은 1남 4녀중 첫째로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집안에서 자

라왔다고 한다. 지하철내에서 신체적 접촉이나 불쾌한 응시등으로 성희롱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당

시 자신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짙은 화장을 한 것도 아니기에 성희롱은 가해자는 99%

가 남성이라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성희롱의 피해자는 대부분의 여성이기에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

해 남성들의 근본적인 성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다는 것을

교육키켜야 한다고 하였다.

21번의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25세의 여대생은 1남 2녀 중 첫째로서 현재는 사무직으로 직장생활

을 겸하고 있다. 유아시절 친척집에서 친척 오빠로부터 신체적 성희롱을 겪었으나 그 당시는 어렸기 때

문에 무방비 상태로 지나갔다고 한다. 성희롱은 권력관계에 의존되어 일어나며 강자가 약자에게 부리는

횡포라 생각하였다. 성희롱은 일종의 성희롱을 자연스럽게 받아 넘길 줄 아는 여성의 능력이 있는 여성

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성희롱은 여성에 대한 인격 모독이므로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이루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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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2번의 계산 통계학을 전공하는 22세 여대생은 1남 2녀 중 첫째로서 전철 안에서 엉덩이를 누군가가

만진다거나 겨드랑이에 손을 넣거나, 옆구리를 더듬는 등 성희롱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데 이는 남성들

이 여성에 비해 성에 관해 충동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사회의 남근우월주의에 의해

성의 주도권을 남자가 소유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성적 상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여자는 사랑을 얻기위해 섹스를 하고 남자는 섹스를 얻기위해 사랑을 한다, 창녀촌에간 일

을 딱지 떼고 왔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남성이 성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였다. 성희롱은 분명히 남성의 잘못된 성 욕구의 발산이며 남성우월주의의 산물이라

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 1유형의 구성원들의 특성은 대부분이 성희롱의 가해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인 경우가 많

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희롱의 예방을 위해서는 남성의 의식 및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즉, 성희롱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녀의 성차별 의식 때문으로 남성우월주의 의식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제도나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제 1유형의 대상자들의 성희롱에 대

한 태도는 성희롱은 남성인 가해자 책임이기 때문에 성희롱의 예방을 위해서는 남성의 의식 및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를 가해자 책임형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2) 제 2유형(예방적 대처형)

성희롱에 대한 제 2유형의 특성은 예방적 대처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가장 긍정적 동의와 강한

부정적 동의 진술 항목을 통해 제 2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6참조),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성희롱의 예방을 위해서는 남성의 의식 및 사

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표6> 제 2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 술 항 목

표준점수

(z - score)
3. 성희롱의 가해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인 경우가 많다. 1.89

21.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

를 분명히 밝힌다.

1.81

27. 성희롱의 예방을 위해서는 남성의 의식 및 사고의 전환

이 필요하다.

1.77

4. 가벼운 언어적 성적 표현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된다.

1.57

10. 성희롱은 당당한 자기주장과 언변으로 대처해야 한다. 1.35
1.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성희롱은 더

빈번하다.

1.24

26. 여성답다는 것은 연장자나 남성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다.

- 1.16

33. 성희롱을 받는 이유는 여성 개인 스스로의 문제라 생각

한다.

- 1.29

13. 원만한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성희롱에 저항

하는 것보다는 순응해야 한다.

- 1.42

14. 성희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다.

- 1.61

2. 성희롱이란 이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의 표현이다.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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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 2유형은 다른 모든 유형들에 비해 성희롱은 개인의 노력이나 변화를 통해서 해결 가능한 것

으로 생각하고 성희롱의 대처방안으로 자기주장과 언변으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함 을 강조하

고 있다.

한편 유형 2에 속한 연구대상자는 6명으로 그 특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대표성을 지

닌 사람(33번의 대상자)을 중심으로 Q- sorting당시 관찰 및 면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

과 같다.

33번의 대상자는 28세 여대생으로 모든 연구대상자중 가장 연령이 많은 차로 의상학을 전공하는 2남

1녀 중 막내이다. 현재 5년째 비서직의 직장생활도 겸하고 있는데 성희롱을 작게는 말 장난부터 시작하

여 원하지 않는 성접촉까지를 말한다고 하였다. 회사에서 흔히 언어적 성희롱(다리가 예쁘다, 치마를 좀

더 올려 입어도 되겠다 등)을 받거나,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희롱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마다 장난치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하거나 화를 내고 자리를 피하는 행동을 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성희롱을 하는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선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확

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물론 법적 제도나 남성의식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우선

은 성희롱에 대한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는 개인적인 적절한 대응책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한

편 직장내의 성희롱 예방책으로 법적인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 2유형의 구성원들의 특성은 성희롱에 대한 예방적 대처 행위에 초점을 둔 예방적 대처형

으로 성희롱의 예방을 위해 남성의 의식 및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우선 성희롱의 원인을

살피기에 앞서 현재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편이다. 또한 성희롱은 당당한

자기주장과 언변으로 대처해야 하며 성희롱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힘으로서

성희롱은 개인의 노력이나 변화를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 2유형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는 성희롱에 대한 예방적 대처방법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개

인적인 노력이나 대응책으로 성희롱에 대한 자지주장과 강변을 강조하며 직장에서의 성희롱의 예방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를 예방적 대체형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3) 제 3유형(사회구조 책임형)

성희롱에 대한 제 3유형의 특성은 사회구조 책임형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강한 긍정적 동의와 강한

부정적 동의의 진술항목을 통해 제 3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7참조), 남성들은 여성을 인

격체 이전에 성 상대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성희롱이 더 빈번

하며, 권력이 있는 성희롱의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은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성희롱 피해자들은

사실을 제 3자에게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 표7> 제 3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 술 항 목

표준점수

(z- score)
8. 남성들은 여성을 인격체 이전에 성 상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

1.75

1.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성희롱은 더

빈번하다.

1.34

27. 성희롱의 예방을 위해서는 남성의 의식 및 사고의 전환

이 필요하다.

1.30

5. 성희롱을 받는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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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희롱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 3자에게 말하

기를 꺼려한다.

1.21

3. 성희롱의 가해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인 경우가 많다. 1.21
4. 가벼운 언어적 성적 표현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이는 성희롱이 해당된다.

1.71

29. 지나친 자기노출은 성희롱의 원인이 된다. 1.04
17. 권력이 있는 성희롱의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03

2. 성희롱이란 이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의 표현이다. - 1.12
7.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연약하고 하름답기 때문에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 1.16

23. 정숙하지 못한 여성의 주로 성희롱을 받게되는 것 같다. - 1.18
24. 성희롱에 대한 법적 소송은 피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

는 방법이다.

- 1.26

26. 여성답다는 것은 연장자나 남성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다.

- 1.37

20. 성의 개방은 성희롱을 조장시키는 것 같다. - 1.45
15. 성희롱은 여성들만의 문제이고 성차별의 한 형태라 본

다.

- 1.85

다른 모든 유형에 비해 두드러진 의견은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성희롱이 빈번하

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구조상 권력이 낮은 상태이므로 성희롱 피해에 대해 저항은 불이익을 받

는 것으로 생각하고 은폐할 수 있다는 것 이다.

한편 유형 3에 속한 연구대상자는 10명으로 그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제 3유형

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46번, 20번의 대상자)을 중심으로 Q- sorting당시 관찰 및 면담한 내용을 구체

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46번의 대상자는 22세 건강관리학을 전공하는 여대생으로 1남 2녀 중 둘째이다. 앞으로 자신의 사회

생활 중 성희롱의 문제는 좀 더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는 자로서 권한이나 지위가 대

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성희롱은 더 빈빈할 것이며 특히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했을 때 그 사실을 법적

소송으로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해결보다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큰 상처와 좌절만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법적 소송화까지 가기엔 우리사회 구조상의 뒷받침이 어려우며 대중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은

오히려 여성일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성희롱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는 강력한 사회적 제도와 법

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성희롱의 문제는 여성들끼리 조심하고 방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

니기에 사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 3유형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는 성희롱이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더 빈번

하며 특히 권력이 있는 성희롱의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회현장에서는

성희롱의 문제가 여성에게 커다란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성희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현 시점에서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닌 것으로 이를 사회 주조 책임형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4) 제 4유형(피해자 책임형)

성희롱에 관한 제 4유형의 특성은 피해자 책임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강한 긍정적 동의와 강한

부정적 동의의 진술 항목을 통해 제 4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8참조), 성희롱을 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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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며 지나친 자기노출은 성희롱의 원인이 되고 성희롱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원인이 되고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자기관

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모든 다른 유형에 비해 두드러진 것은 성희롱을 받는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고 보

면서 지나친 자기노출이 성희롱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며 성희롱을 받는 피해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유형 4에 속한 연구대상자는 13명으로 그 특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제 4유형

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12번, 28번, 16번, 42번, 11번, 43번, 24번, 13번, 25번의 대상자)을 중심으로

Q- sorting 당시 관찰 및 면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2번의 대상자는 22세로 건강관리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막내로 자랐다. 성희롱을 은폐시키는 것은

오히려 성희롱을 더욱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따라서 성희롱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

의 의사를 분명히 희롱을 더욱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따라서 성희롱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로서 성희롱을 받는 것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보다는 성의 개방과 노출이 원인인 것 같다고 하였다.

28번 대상자는 건강관리학을 전공하는 22세로 성희롱은 성희롱을 받는 피해자 본인의 문제이며, 직장

생활에서 흔히 있는 성희롱의 문제도 그때 그때 개인의 의사를 충분히 밝힘으로써 예방이 될 것이며 자

신의 철저한 관리는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라 하였다.

16번의 대상자는 계산통계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2녀 중 첫째이다. 성희롱을 받는데는 여성 자신도 문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로서 우선 여성 스스로가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42번의 대상자는 의상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성희롱의 문제는 남녀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늘 존재하

기에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자신의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피하거나 창피해하지 말고, 순응하

는 태도보다는 가해자에게 적극적인 자신의 의사를 밝힘이 좋다는 것이다. 한편 노출이 심한 여성인 경

우 성희롱을 받는 경우가 많을 보았으며 성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성희롱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자신을 추스리고 외모도 단정하게 함이 성희롱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하였다.

11번의 대상자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22세로 1남 2녀 중 첫째이다. 성희롱은 여성을 무시하는 표현보

다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자로서, 만만해 보이는 여성·흐트러져 보이는 여성에게 성희

롱의 발생은 많다고 하였다.

43번의 대상자는 25세의 전산정보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1남 2녀 중 막내로 자랐으며 현재 사무직으

로 직장생활을 겸하고 있다. 남성들은 성희롱 상대가 될 만한 쉽게 보이는 여성에게 곧잘 성희롱을 하기

에 여성들은 성희롱의 자극적 요인이 될 만한 기회를 남성들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희

롱의 상황에서는 성희롱을 당연시 받아 들이기 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자존심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4번째 대상자는 22세 계산통계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2남 1녀중 첫째로서 자랐다. 직접적인 가해가

아니더라도 상대가 성적 표현에 기분이 나빴다면 당연히 성희롱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로서

상대방이 불쾌한 줄도 모르고 습관적인 언어적 유희로 성희롱을 하는 가해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

희롱을 받는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성희롱은 남녀가 공

존하는 세상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나

름대로의 적절한 자신의 방어력을 준비하는 것이라 하였다.

13번의 대상자는 26세로 전산정보학을 전공하는 여대생이다. 3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 직장

내에서 상사가 예쁘다는 이유로 신체적 접촉(지나치게 머리를 쓰다듬다든가, 엉덩이를 치는 행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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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 그때 싫은 것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해 왔다고 한다. 윗 분이라고 복

종해 오면 자존심만 상할 뿐 처음부터 확실한 태도로 방어해 오다보니 별 어려움이 없고 웬만한 것은

넘겨버릴 만한 여유가 생겼다며 성희롱에 대한 각자의 적절한 대처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엿다. 성희롱시

가해자에게만 원인을 돌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처방법에 문제가 없는가, 또한 스스로의 몸 가짐은 어

떤지 돌아보는 자신 스스로의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25번의 대상자는 22세 계산통계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성희롱은 당당한 자기주장과 언변으로 대처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이다,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성희롱에 대해 무조건 순응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게 원만한 것이 될지 모르나 자신은 힘들고 짜증나기에 성희롱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법을 길러야 하고

우물쭈물 그냥 넘기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이다. 아르바이트 시

손님이 치마를 들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합리적으로 따지기 위해 잠시 생각을 한 후 따져 물어 상

대방을 당황하게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즉, 성희롱시에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각자 자기자신의 대

처방법이 필요하며, 성희롱의 문제는 피해자 스스로가 맡아야 할 과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 4유형의 구성원들의 특성은 성희롱을 받는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으며 지나친

자기 노출은 성희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희롱을 받을 시에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당당한 자기 주장과 언변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 4유형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는 성희롱을 받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으며 성희

롱의 예방을 위해서는 지나친 작 노출을 피하며, 여성 스스로의 자존감과 자기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

하다는 것으로 이를 피해자 책임형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 표8> 제 4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 술 항 목

표준점수

(z - score)
21.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

히 밝힌다.

1.84

29. 지나친 자기노출은 성희롱의 원인이 된다. 1.45
4. 가벼운 언어적 성적 표현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이는 성

희롱에 해당된다.

1.45

10. 성희롱은 당당한 자기주장과 언변으로 대처해야 한다. 1.42
5. 성희롱을 받는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1.41
1.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성희롱은 더 빈번하다. 1.18
3. 성희롱의 가해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인 경우가 많다. 1.07

33. 성희롱을 받는 이유는 여성 개인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1.11
32. 성희롱 문제의 출현은 여권신장을 의미한다. - 1.26
26. 여성답다는 것은 연장자나 남성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다. - 1.38
19. 성희롱을 자연스럽게 받아 넘길 줄 아는 여성이 능력있는 여성이

다.
- 1.40

2. 성희롱이란 이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의 표현이다. - 1.45
13. 원만한 직장생활과 이간관계를 위해서는 성희롱에 저항하는 것보

다는 순응해야 한다
- 1.53

14. 성희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1.59

Ⅴ . 논 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는 가해자 책임형, 예방적 대처형. 사회주조 책임형. 피해자 책임형의 4가지로 유

형화 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성희롱에 대한 독특한 심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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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유형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의 특성은 가해자 책임형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성희롱의 가해자는

대부분이 나성이며 성희롱의 원인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인격체 이전에 성 상대로 보는 경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성희롱의 책임을 남성 즉, 가해자 책임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성희롱의 예방을 위해서는

남성의 의식 및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이 구성되고 사회화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성정체감(gender identity )인데, 우리 나라의 경

우 남성다운 남성은 적극적이고 독립적이고 강인함을 가져야 한다고 사회화되는 반면 여성다움은 수동

성·의존성·복종성을 포함한 남성을 보호자로 구해야 한다고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이성간의 관계에서도 남성은 유혹하는 사람 혹은 사냥꾼으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지위에 비유되지만

여성은 유혹당하는 사람 혹은 먹이로서 지칭된다(공미혜, 1993; 남정현, 1990; 박정은, 1992; 이명선,

1989).

황은자(1989)의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성에 관한 인식적 측면에서 남녀의 성은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남성의 성욕은 충동적이고 강한 것으로 보는 반면 여성의 성욕은 스스로 통제가 가능

하거나 혹은 무욕적인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의 가해자 측면인 남성의 성적 표현은

오히려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남성다움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성의 성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공격적·경제적인 존재로 키우고 여성은 정절을 지켜야 하는 순종

적·수동적인 존재로 키우는 성별 사회화 과정 및 남녀 비대칭적 성문화를 통해 남성은 공격자·가해

자로서, 여성은 피해자로서의 기질을 갖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 관념적 성역활은 남녀 관계

에서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기에 가능하며 결국 성희롱에 대한 가해자인 남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합리화하는 시각이 높아져 여성을 성폭력의 피해자로

만드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다(구수경, 1993; 공미혜, 1993; 김선영, 1989; 김태련, 1990; 심영희

1991).

남성 중심의 사회가 여성의 순결에 가치를 두는 것은 공통적 현상이겠으나,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순

결교육은 남녀간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며 고추가 일종의 훈장처

럼 인식되는 우리 사회의 남아선호 경향이 이러한 성희롱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것이다(시

사저널, 199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라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성역활

이 양분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같은 성차별적 현상은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 남편은 하늘이

다. 사나이는 강하게 키워야 한다 등의 여성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고정관념의 틀에 묶어버리는 남녀 차

별적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간협신보c, 1996).

한편 현대에 이르러 가부장적 성문화(이중적인 성윤리를 제공한다, 지배와 복종의 바탕에서 성행위를

구조화하기 때문에 남성은 지배적인 입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반면 여성은 성적 자율권과 결정권을

박탈 당한다. 성기 중심적이고 남근을 숭배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인간의 성이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사

물이나 성적 대상으로 물상화되어 성의 가치가 상품으로 전락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공미

혜, 1993; 이영자, 1991).

이처럼 성체계의 이중구조, 여성과 남성에게 달리 적용되는 가부장적 성규범, 그리고 자본주의에 의

한 성상품화가 함께 작용하여 여성에게 은폐된 성의 가치관을, 남성에게는 과장된 성의 가치관을 제공

하고(공미혜, 1993), 그외 여학생에게만 월경, 피임 등의 순결교육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교육과

남학생에게는 이렇다할 성교육(성윤리교육)이 없는 것(구수경, 1993)등이 성희롱의 가해자가 남성일 수

밖에 없는 전체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예방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성문화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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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을 직시하고 이를 비판·변화시키려는 사회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성기 중심적 성개념을 전

인적 성개념(성이란 인격과 분리되지 않고 당사자 모두의 감성과 이성을 포함하는 행위)으로 대체시켜

야 한다는 정대현(1988)의 언급처럼 성문화의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남성의 과장된 성의 왜곡된 성지식과 우리 사회에 올바른 성교육이 부재한 탓이기에(공

미혜, 1993)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에 벗어나기 위해 성을 인격적이기 보다 사물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

보는 성인식에 대해 비판은 몰론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변화를 시킬수 있는 올바른 성교육과 호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 2 유형의 성희롱에 대해 태도의 특성은 예방적 대처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성희롱은 개인의

노력이나 변화를 통해서 해결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며 성희롱은 당당한 자기 주장과 언변으로 대처해야

하고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의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성희롱에 대한 예방적 대처

방법에 관심을 두고 잇다. 즉, 제 2유형의 속한 이들은 성희롱의 발생원인이나 요인에 관심을 두기 보다

는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들을 초점을 두고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조정아와 조혜순, 1991)이라는 견해를 지니고 잇다.

여성들은 다소곳하고 여성다워야 하며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에 자신

의생각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교육을 받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통념에 의해서 여

성들은 성희롱에 적절히 대처하거나 저항하기 보다는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스스로 규정하거나 성희롱에 대해 순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식의 자책은 성희롱의 본질

적인 문제를 왜곡함과 동시에 그 문제해결을 더욱 힘겹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김선영, 1989; 김혜영,

1993).

따라서 여성에게 개방적인 태도로 성문제에 대한 해결자의 주체가 될 수있다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싫은 느낌은 싫은 느낌 그대로 표현 할 수 있는 훈련이 어려서부터 필요하겠다. 또한 여성들은 자

라나면서 내면화하게된 권위에 대해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를 탈피하여 스스로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질을 키워야 하며 성과 연애 및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보다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조정아 조혜순, 1991).

그외 변화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주체성을 계속 억누르는 이중적 성규범(남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개

방적이고 여성에게 엄격한 순결과 정조를 요구하는 형태의 이중규범)에 의한 성차별적 교육이 개선되어

야 하며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방안은 장기적으로 남녀간의 불평등과 성차별 구조의 변화를 염두해 두

어여 할 것이다.

최근 J병원 무료진료팀은 건강강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지식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으며, 성과 관련된 교육이 주로 가

정·생물교과들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듯이(간협신보b , 1996),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간협신보a , 1996).

한편 직장생활에서 성희롱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우선 정부 차원에서 성희롱은 명백한 위법임을 규정

하고 성희롱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사고가에 그 문제를 반영한다든지 혹은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성희

롱의 예방을 의한 교육을 철저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공미혜, 1993; 장필화 외, 1994).

예를 들어 서구의 경우 성희롱의 피해자에 대해서 법적 보장을 해 주는 것과 아울러 기업차원에서 남

성들이 직장에 입사했을 때 성희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성희롱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기업내의 고충거리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잇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조

정아 조혜순, 1991; 장필화 외, 1994), 우리나라에서도 성희롱의 예방대책을 위해서 법적인 대응장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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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중앙일보c, 1996).

우리나라에서도 장필화 등(1994)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비공식적·공식적 항의를 한다.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여성 단체나 상담기관에 상담한다등을 성희

롱 예방과 대처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예방과 대처방법을 위한 전제로서 여성계의 적극적인 관심

이 요구되며 특히 여성건강관리전문직인 간호계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 자료 및 성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제 3유형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의 특성은 사회구조 책임형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성희롱은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더 빈번하며 특히 권력이 있는 성희롱의 가해자에 대한 피해

자의 저항은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성희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변화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 3유형의 대상자는 성희롱의 문제가 사회구조적인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며 성희롱

에 대 적 구조와 직장의 체계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여성학자들은 성폭력이 성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권력의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교사

와 학생·어른과 어린이·남자와 여자처럼 권위적이고 일반적인 관계가 성립됐을 때 약자에 대한 공격

성이 성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중앙일보b , 1996). 또한 노동 현장에서 노동 역괄보다 성역활을 여

성의 고유한 역할로 규정하게 되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역할 수행의 한 측면으로 성희롱을 이해하게 되

기에 그에 대한 대응은 적극적일 수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구수경, 1993; 조정아와 조혜순, 1991).

한편 원만한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위해 성희롱에 대해서 순응해야 한다는 합리화가 가능한 것은 직

장 생활을 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개인의 권리보다도 조직전체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기업 이데올로기

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성희롱 문제 해결의 출발은 피해자 개인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묵인하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와 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조정아와 조혜순,

1991).

특히 성희롱의 발생이 직장내 성차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장내의 성희롱의 예방을

위해 성희롱 근절을 위한 회사내 방침이 채택되어야 하며 노조나 노동자조직내에 여성조직과 여성 노조

간부를 두어야 한다. 또한 노조원들에게 성희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성희롱의 실태나 효

과적인 대처방안 등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장필화 외, 1994).

즉, 성희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정부·기업·사업부·교육의 측면에

서 변화되어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 직장 위계구조의 변화와 기업차원에서의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직장내의 남성과 여성간의 원할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와 놀이 문화를 만들어 내어

야 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여성

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직

접 성희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공미혜, 1993; 조정아 조

혜순, 1991; 장필화 외 1994).

따라서 제 3유형의 사회구조 책임형은 성희롱이 그 사회의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한다고 보며 따라서

문화나 사회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하며 특히

직장 사회내에서의 성희롱 발생요인이 될 수 있는 여건의 개선과 여성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 4유형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의 특성은 피해자 책임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성희롱을 받는 경

우는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나친 노출은 성희롱의 원인이 되며 성희롱의 피해자들은 성희롱

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등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자기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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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즉, 제 4유형의 대상자들은 성희롱의 원인을 피해자인 여성에게 두고 피해자 개인의 잘못이나 여성의

부주의 때문으로 인식하여 성희롱의 예방을 위해 자기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그 의견을 두고

있다.

성희롱 문제는 오늘날 대중매체의 빠른 보급으로 미처 올바른 성의식을 형성하기도 전에 잡지·텔레

비젼·라디오 등을 통한 개방적이고 자극적인 성정보를 통해 성도덕이 문란해짐으로 발행되는 문제라

할 수 있기에 이는 성윤리와 성규범에 대한 올바른 성의식이 요구됨을 말할 수 있겠다.

성희롱이 피해자 문제라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는 김선영(1989)의 연구에서 이중적인 성윤리관(남성

의 성욕과 그 충족의 권리는 인정하고 여성에게는 엄격한 정절과 조심성을 요구하는 가치관)을 가진 집

단의 태도가 보여준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이는 성희롱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주의함과 의심스러운 행

실은 비난하고,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가해자 남성의 입장은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통념에 의해서 여성들은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자기 비하와 더불어 수치심등

으로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은 더 심해지고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잇다는 것이다.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성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이므로 여성이 남성에게 말을 걸고 자극적인 옷을 입거

나 밤에 혼자 외출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남성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성희

롱 문제가 여성자신의 탓으로 해석해 버릴 수 잇는 견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공미혜, 1993).

즉,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옷차림을 조심해라, 여자 혼자 여행해서는 안된다 등의 충고들은 여성의

행동범위만 통제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강간 예방책은 여

성을 대상으로 하면서 여성의 활동범위를 통제시킨다는 것이다(공미혜, 1993; 조정아 조혜순, 1991; 이

명선, 1989).

또한 많은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해도 혼자 삭히거나, 화장실에 가서 울거나, 불쾌해도 반드시 미소를

띠고 이야기하거나 오히려 상대에게 더 잘해주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여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태도는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 역시 남성의 농담이나 신체접

촉(성희롱)을 즐긴다고 오해하게 할 수도 있으며 결국 성희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성희롱을 성희롱으

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며 나아가 또 다른 성희롱이나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할수도 있다는 것이

다(장필화 외, 1994).

그러므로 피해자 개인들은 성희롱을 자신만이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피해의 범주에 속해 있다는 피해자 공동체 의식을 지녀야 하며(공미혜, 1993; 조정아 조혜순,

1991; 장필화 외. 1884), 성희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중심의 소모임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 개

개인의 여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자신을 보호하는 처세술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성의식과 관심은 갈

수록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학교·교사의 성교육 관점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기에 성의 개방과 상응하는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하다(중앙일보a, 1996).

따라서 빗장풀린 성의식, 굳게 닫힌 성교육의 현실속에서 간호계는 우선적으로 올바른 성의식의 변화

를 위해 시대적으로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과 프로그램개발에 적극적

인 참여가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피해자들의 삼담자로서의 성희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수 있는 역

할도 담당해야 한다.

Ⅵ . 결론 및 제언

1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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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 17개 단체가 모여 구성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

원회는 각 교육청 성교육 전담부서 설치, 성교육 전담교사 양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자료분석,

현실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개발 등을 촉구하였는데, 여성건강관리전문인을 양성하는 간호계도 성교육

전담교사 양성을 위해 일선에서 직접 참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들도 성희롱 문제 해결과 피해자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성희롱에 대한 여대생들의 주관성(의견 및 태도)을 Q방법론을 통해서 알아 본 것이다. 그

결과 가해자 책임형, 예방적 대처형, 사회구조 책임형, 피해자 책임형의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어 성희

롱에 대한 태도가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성희롱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이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대

처 행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성희롱이 특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탈적 현상이기 보다 사회속에서 살

아가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피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연구결과 성희롱을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희롱 문

제해결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으로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처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희롱의 피해자가 대부분이 여성이기에 성희롱의 문제야 말로 여성건강문제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인

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서 본 연구는 성희롱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구체적이고 세분화하

게 다루어야 됨을 시사해 줌으로서 차후 계속적인 성희롱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성희롱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예방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서 여

성건강관리전문인으로 간호사는 이러한 초점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쏟아야 할 것이다. 특

히 성희롱의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감안할 때 여성의 대다수를 이루는 간호계가 이러한 여성의

사회·문화적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나아가서 여성의 사회적 건강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각 개인의 준비와 노력이 요구된다.

2 .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를 확대시켜 성별·연령·학력·직업유무·개인성격·성희롱경험·성지식 등

여러 변수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고 성희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탐

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2) 성희롱 피해자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수집함으로 피해자 측면의 요구도 간

호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간호 중재방안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3) 본 연구결과 성희롱에 대한 태도가 다양함을 확인하였기에 성희롱의 문제해결과 예방적 대처행위

를 위한 체계적인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시 본 연구결과의 활용을 제언한다.

4) 성의 개방과 현실에 상응하는 적절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특히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

자를 중심으로 한 성지식 및 성의식, 생활태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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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rac t -

A n A ttitudinal S tudy on the S ex u al

H aras s m ent for a Colleg e W om en

Shin , Hy e S ook

Shin , Hy e S ook :Lecturer , Departm ent of Nur sin g , College of M edicine, Kyung H ee

Univ er sity .

T his study m easures the subject ivity (opinion s·att itudes ) of college w om en . Identifying

the schem ata (structure of subjectiv ity ) w ould be a basic st ep for the sexual educational

program and alternativ e st rategies of sexual harassm ent .

More concretely , thos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s are focu sed.

1) T he subjective schem ata : find out typologies based on the opinion s and attitudes t ow 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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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xual harassm ent .

2) Application s : describe the charact er istics of each type.

3) Alternativ es : provide suggestion of the alt ernat ive st rategies for solv ing the sexual

harassm ent problem s of w om en .

Q- Methodological m ethod w as u sed for that purpose.

A s the research m ethod, Q- statem ent s w ere collected preliminary to the study of through

indepth interv iew s and a liter ature r eview .

F or the study 34 Q- statem ent s w ere selected.

T here w ere 48 college w om en as subject s for the research . T he 48 college w om en sorted

the 34 statem ent s u sing the principle of F orced Norm al Distribution . T he principle of F orced

Norm al Dist ribution , which has nine scales to m easure the individual opinion s , w as called.

Q- F act or Analy sis by u sing PC Quanl Program to supply the m aterial.

According to the outcom es of this study , there w ere four categories of special opinion about

the sexual harassm ent in college w om en .

T he fir st type is called Blaming offender s type. T his type is t o hold offender s accountable.

T he second type is called Prev ent ive alternativ e str at egies type. T his type is to take

prev entiv e m easures . T he third type is called Blaming social structure type. T his type is t o

hold the society as a whole respon sible. T he fourth type is called Blaming victim s type.

T his type is to hold victim s account able.

A s a result , W e not need to change our per spective of w om en ' s health problem s and need

t o dev elop realistic w ay of caring those w om en in suffer ing w om en ' s problem s .

F ollow in g s are t o b e su gg est ed of the alt ernativ e str at egies for solv ing the sex ual

h arassm ent problem s .

F inally , T he result of the study will provide u s the clue for dev eloping the sexual

educat ional program and alternativ e st rategies for w om en ' s sexual harassm ent problem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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